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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에프더블류, 3분기 매출액 69억 원, 영업이익 24억 원 

▶ 전기차 매출 지속 증가에도 불구, 하반기 ESS 잇단 화재로 발주 물량 정체 

▶ 음극단자 수익성 강화 및 CAF 부스바 드라이브 통해 지속 성장 각오 

 

<2019-11-12> 전기차 시장의 차세대 리더 에이에프더블류㈜(대표이사 진정아)는 3분기 매출액 69억 

원, 영업이익 24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5.9%, 영업이익

은 2.5% 감소했다. 

 

에이에프더블류는 고유 기술인 마찰용접을 적용해 이차전지용 음극단자를 제조한다. 주 고객은 글로벌 

전기차 및 ESS 업체로, 전기차 매출은 지속 증가했으나 ESS의 경우 하반기 잇따른 화재로 발주 물량이 

정체됐다. 다만 원자재 절감과 생산성 향상 노력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분기 33.0%에서 34.2%

로 소폭 상승했다. 

 

회사는 전기차 시장의 확장 국면 속에서 음극단자 사업 수익성 강화에 힘쓰는 한편, 신성장동력인 

CAF 부스바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어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그 첫 단계로 지난 9~10월 선형마찰용접·마찰교반용접·회전마찰용접 등 대표적인 고상용접법을 이용한 

CAF 부스바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했다. 현재 국내외 메이저 고객사와 CAF 부스바 개발을 논

의 중이며, 2020년 시제품 납품을 목표로 글로벌 전기차 기업 대상 영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에이에프더블류 진정아 대표이사는 “전방시장 악재로 실적 개선이 더뎌졌으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부스바를 필두로 전기차부품 사업화에 주력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